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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체육(Alternative meat) 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 삼아 도약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 

최대 육가공 공장 타이슨푸드(Tyson Foods Inc.,)를 비

롯해 22곳이 문을 닫으며‘육류 대란’이 일면서 대체육 

제조 기업 비욘드미트(Beyond Meats) 의 주가는 지난 4

월 18일 기준 54.02달러였던 것이 약 열흘 후인 4월 29

일에는 100.10달러로 약 두 배가 뛰며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에 부응했다.

 

▣ 코로나19로 육류 대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국인

의 1인당 육류 섭취량은 연평균 약 120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 때문에 육류 공장들의 대규모 셧다운으로 

인한 여파도 적지 않았다.

지난 5월 세계적인 규모인 타이슨푸드 워털루 공장(아

이오와주)에서는 직원 24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

돼 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JBS USA Holdings와 스미

스필드푸드(Smithfield Foods Inc.) 등도 확진자 발생으

로 잇따라 셧다운에 들어갔다. 타이슨 푸드의 존 타이

슨 회장은“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식품 공급체인망

이 붕괴되고 있다.”고 자체 성명을 통해 경고했다.

이에 미 농무부는 충분한 양의 냉동 육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지만 돼지

고기와 소고기 소매가가 가파르게 올랐다.

▣ 왜 대체육인가?

대체육은 고기와 거의 흡사한 맛과 질감, 육즙까지 가

지면서도 식물성 재료를 원료로 만들어 고기를 먹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은 덜 수 있다. 또한 최근 미국 소

비자들이 건강 증진과 환경 개선, 동물 복지 등에 관심

을 갖기 시작하면서 대체육 시장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

고 있다. 즉 대체육 수요 증가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건강 증진: 건강식품으로 부각됐던 

병아리콩, 렌틸콩, 두부, 버섯 등의 재

료로 만들어진 대체육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섭취 시 가지게 되는 콜레

스테롤 증가나 각종 질병 노출 등 건

강에 대한 염려를 덜었다는 평을 받고 있음.

▶환경 개선: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

르면 축산업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

가스 중 육류 가공 관련 비중은 61%

가 넘음. 소고기 1킬로그램(kg) 생산

을 위해 소요되는 곡식은 7킬로그램

(kg), 물 10만 리터(L)에 달함. 대체육은 후세대에 물려줄 

농지 보존과 음식쓰레기 감소에 큰 역할을 함.

▶동물복지: 비좁은 공간 내 집단 사

육 등의 가축 사육 방법은 여전히 자

행되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 50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식용으로 도축 

됨. 미국에서는 매년 300만 마리에 

가까운 소가 도축되고 있음. 육류 조

달을 위한 동물 도축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음.

▣ 대체육 시장 전망은?

영국 바클레이즈은행은 2019년 발행된 투자 보고서

에서 대체육 시장은 2019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전통

적인 육류 시장 점유율의 1%(140억 달러)밖에 되지 않

지만 2029년에는 10배 증가한 10%(1,400억 달러) 규모

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018년 기준 성장 

전망치였던 46억 달러보다 30배를 넘어서는 수치이며, 

올해는 성장 전망치가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 대체육과 관련한 논란은?

그렇다면 식물성 대체육이 진짜 육류보다 건강에 이롭

다는 것은 사실일까?

최근 미국에서는 식물성 대체육의 건강성에 대해 의문

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버드대 

의사 및 영양사, 공중 보건 전문가들이 식물성 대체육이 

실제로 환경적으로 유익하고 건강한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미국의학협회 논문을 통해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블룸버그지 전문가들이 식물성 대체육

이 친환경적이며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옵

션으로 점점 대중화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의

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한 의견과 주장은 제각각이다.

미국국립소고기협회는 실제 육류식품은 나트륨과 기

타 성분이 첨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가 뛰어나

다고 주장하며, 소비자가 육류를 구입할 때는 단일 성분

을 구매하는 것과 같지만‘식물성 대체육 제품’을 구입

할 때는 완두콩에서 분리된 단백질, 가압추출 카놀라

유, 정제 코코넛 오일 및 기타 여러 성분을 구입하는 것

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또 가짜 

고기 제품이 실제 육류보다 영양가가 높거나 자연적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며, 이러한 인식

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식물대체육 제조업체인 임파서블

푸드는 자사 제품에서 글리포세이트(제초제 및 작물 건

조제로 사용된다. 제초제 내성은 GMO(유전자조작유기

체) 특성으로, 미국에서 옥수수의 약 90 %와 대두의 94 

%가 제초제를 견디도록 설계되었다.-편집자 주) 잔류

물이 발견된 것에 대해 GMO콩을 사용치 않는다고 반

박했으며, 300가지 이상의 살충제 및 기타 오염 물질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지니스 인사이더는 4명의 영양사들이 비욘드 

버거 패티 22가지 성분을 평가한 내용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영양사들은 대체로 제품 성분에 대해서는 만족

했으나 6g의 포화지방과‘높은 가공’식품이라는 점에

서 우려를 나타냈다. 영양사들은 그러나 암을 일으킬 수 

있고, 온실 가스 배출률이 높은 육류보다는 식물성 버

거가 더 건강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육류 대란, 대체육(Alternative Meat)이 뜨고 있다

▲ 세계적으로 대체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 전통적 육류 시장 대비 대체육 시장 성장 전망. 그림= Barclays은행


